
I.

2002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의 해를 맞이하여

한·일 양국은 2002년을‘한·일 국민교류의 해’로 지

정하고 두 나라간 문화교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에 앞서 우리나라 정부는 1998년 10월 일본 대중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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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serve the elements of Japanese popular culture portrayed in Korean
new generation fashion at the current point of time, when Japanese popular culture is first being opened
to Korea. And the another purpose is to look into the fashion consciousness of them, which is made up
of these aspects.

The new generation plays the leading role in further excelling the culture of our society. They are the
generation of sense and sensibility, the generation of “me”, the generation of information, and the
generation of individuality. Even before Japanese popular culture was officially opened, the new generation
was already accepting fashion, comics and animation, video games, music, broadcasting, food, etc.

The Japanese cultural elements that show most in Korean fashion are street fashion and the fashion of
celebrities. These are mostly brought in by fashion magazines, the internet, satellite TV, the new media of
cable TV, and street shops. The aspects of Japanese popular culture in Korean new generation fashion
are many and varied. Such examples in fashion are : vintage style, school-girl style, sexy causal style,
black coordination, soft avant-garde style. It can be said that the fashion consciousness of Korean new
generation could be placed in the following order. First, the variety of fashion. Next, the internationalism
of fashion. Third, the information of fashion, and last, the play value of fashion.

Interest has peaked in Japanese culture after the official opening, and this study has explored the very
same aspects which can be seen in Korean new generation fashion. This study was meant to help make a
responsible and sturdy new generation fashion culture which can help face the new millen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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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계적 개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고, 작년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문제와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참배 등으로 잠시동안의 공백이 있기는 하였으나,

현재 꾸준히 개방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의 유입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

해와 시각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지난 세기를 돌아볼 때 일본 문화요소의 전파는 우

리나라 사회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현상

을 반영하며 변화하는 패션에 있어서도 다른 문화요

소들과 더불어 전파된 일본 문화요소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해방 이후 일본문화

의 수용이 의식적으로 거부되어오다 일본 대중문화의

단계적 개방이 진행되고,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를

계기로 양국간의 문화교류가 활발해 지는 시점에서

일본 대중문화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패션문화를

연구하는 것은 상당히 시기 적절하다고 본다. 또한

한·일 양국은 역사 속의 미묘한 관계로 인해 가깝고

도 먼 나라였으며,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일본문화의

수용을 법적으로, 의식적으로 거부해왔다. 이러한 연유

로 인해 음성적으로 진행된 일본문화의 유입영향이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패션문화를 포함한 우리의 문화

현상 연구는 미국과 유럽의 영향에 치우쳐 있으며 일

본이 현대 한국 패션에 미친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일본

스트리트 패션에 관한 연구1)나 일본 패션에 대한 한

국인의 의식에 대한 조사2) 등이 선행되긴 하였으나,

일본의 영향으로 성립된 스타일과 의식을 한·일 신

세대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 대중문화의 공식적 개방과

2002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로 일본문화의 관심이

급증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 신세대 패션에 나타

난 일본 대중문화 요소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영향

으로 성립된 한국 신세대 패션양식 및 패션의식을 고

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울러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일본 문화개방에 있어 주체적이고 정체성있는 한

국의 신세대 패션문화 성립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데

에 그 의의를 두었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신세

대들이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가장 근

접해 있는, 그 중에서도 패션과 관련한 정보를 가장

손쉽고 자세히 얻을 수 있는 패션잡지의 기사를 중심

으로 연구하였다. 패션잡지의 선정에 있어서는 한국

신세대들이 가장 즐겨보고 구매력이 강한 일본 패션

잡지로「논노(Non-no)」와「위드(With)」, 「모어(More)」,

「유행통신(流行通信)」을 선정하여 최근의 일본 패션문

화를 살펴보고, 한국 신세대들에게 미친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하여 한국 신세대들이 즐겨 구독하는 패션잡

지로 한국판「위드(With)」와「유행통신(流行通信)」을

분석하였다. 또한 직접적인 일본 대중문화의 유입실태

를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 스트리트의 신세대 패션을

고찰하였으며, 사이버 시대를 맞이하여 가장 큰 정보

의 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각종 인터넷 포탈 사이트의

기사도 자료로 이용하였다.

II.

1. 신세대의 정의

오늘날 청소년을 포함한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

혹은 과거의 청소년 및 청년세대에게서 나타나지 않

았던 지나간 세대들과 다른 삶의 방식이나 태도, 가치,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양식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

상을 가지고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그들을

‘신세대(新世代)’라 칭하면서 이와 관련된‘신세대 문

화(新世代 文化)’에 대한 논의들이 자주 거론되며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신세대라는 용어를 사전적 의미만으로 본다면 단순

히 기성세대와 지나간 세대를 뜻하는 구세대(舊世代)

와 대비되는 용어이다. 새로운 세대란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존재하기 마련이고 그들은 당연히 구세대와는

어떤 식으로든 차이를 가지고 있게 마련이다.

최근의 신세대론에서 신세대를 설명한 것을 종합하

여 보면, 신세대는 연령적으로 10대에서 30대 초반에

이르는 청소년 및 청년들,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기존

의 가치체계나 문화를 탈피하고자 하여 그들 나름의

기호나 욕구를 새로운 형태로 발산하며, 그로 인해 사

회적으로는 기성문화에 대한 하나의 충격이나 도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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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가오거나 혹은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바탕

으로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른 사회적 토양에서 성장

한 집단 등을 의미하고 있다.

최근 신세대를 지칭하는 말로 X세대, Y세대를 거쳐

N세대가 새롭게 등장하였다. 미국의 미래학자 돈 탭스

콧(Don Tapscott)이 쓴 그의 저서『디지털의 성장: N

세대의 부상(Growing Up Digital: The Rise of the Net

Generation)3)』에서 처음 등장한 N세대는 컴퓨터의 보

급과 함께 태어나 자라기 시작한 1977년 이하의 연령

층으로 인터넷 공간을 자유롭게 누비고 현실세계만큼

사이버 공간을 삶의 중요한 무대로 인식하며 편지나

전화 대신 전자메일을 주고받는‘Net Generation’을

뜻한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한정하고자 하는

‘신세대’에 대한 정의는 사회적으로 우리나라의 고도

경제성장의 과정 속에서 성장하며, 커뮤니케이션 테크

놀로지 발달과 함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세대

로서 연령적으로는 1970년대 이후 출생하여 청소년층

까지 포함하는 13∼30세 정도의 연령집단으로 규정하

도록 한다.

2. 신세대의 특성

신세대는 그들이 보여주는 새로운 세계관과 생활방

식, 취향 등을 일종의 패턴화하여 그들만의 문화를 형

성하고 있다. 새로운 문화 창조자로서 신세대 문화의

형성을 가능케 하는 신세대의 특성 내지 가치관에 대

해서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감각·감성세대

신세대는 1980년대 컬러 TV의 등장과 함께 색감,

색채가 풍성한 환경에서 성장해 오면서 다른 어떤 세

대보다도 감각적인 성향을 보인다. 즉 이미지와 감각,

스타일을 중요시하는 비주얼(visual)한 감성세대이다.

이 같은 특성으로 패션, 대중음악, 영상매체 등에서

나타나는 신문화 조류를 수용, 창출하기도 하며, 이들

의 관심은 기능에 만족하지 않고 이색적이고 독특하

거나 감성적인 취향의 제품이나 광고로 옮겨가고 있

다. 따라서 이들을 타깃으로 하는 다양한 상품들의 광

고는 제품의 기능과 특성을 설명하기 보다 맛, 색상,

디자인 등 이미지와 감각에 호소한다. 즉 신세대는 아

름다움을 추구하여 디자인을 중요시 여기며‘표면적’

인 것에 중점을 둔다.

특히 시각적 표현에 민감한 세대라 신세대는‘읽고

생각하기’보다‘보고 느끼기’를 좋아한다. TV, VTR,

만화, 뮤직 비디오 등을 중요한 정보전달 매체이자 레

저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들은 인쇄매체보다 시각

매체에 길들여져 있다. 이러한 특성은 그들의 생활 속

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영상과 이미지로 사고하는 디

지털 세대인 N세대는 인터넷 채팅(internet chatting)과

휴대폰 메시지 등에서 자기가 직접 만든 이모티콘

(emoticon: 기호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 예를 들면 ;-)

(윙크), *̂ .̂ * (웃음), ㅜ.ㅜ (눈물) 등)으로 대화를 한다.

자주 사용하는 어휘들을 영문이나 숫자, 한자 등으로

변형하고 상징화하여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는 것이다.

즉 언어의 헤게모니(hegemony)가 문자에서 이미지로

옮겨지고 있다. 이처럼 숫자와 기호를 언어처럼 사용

하는 것에서도 그들이 글자를‘읽기’보다‘보기’를 즐

기며 감성코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자기중심적 세대

‘신세대: 네 멋대로 해라’라는 표현이 시사하듯이

그들에게는‘나’가 가장 중요하다. 그들은 집단적 가

치나 정치, 사회에는 무관심하지만 경제활동과 자아실

현에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국

가나 사회 등의 공동체의 가치보다도 개인, 구체적으

로 자신을 더 중시하는 자기중심적 경향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관은 그들의 직업관에도 잘 반영된다.

직업을 생계유지의 수단이라기 보다는 자기실현, 개성

발휘의 수단으로 인식하게 됨에 따라 조직체의 구성

원으로서 통일된 하나의 목표에 종속되기보다는 자신

의 역량이 그대로 산출될 수 있는 직업을 택하는 경향

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들은 자유직, 첨단직종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이러한‘미(me) 이즘(ism)’이 신세대들의 가치가 되

자‘스티커 사진’, ‘이미지 포켓 사진’, ‘맞춤 CD’등

‘나’를‘상품’으로 만드는 산업이 신세대의 새로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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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트렌드로 부상하기도 했다. 이렇게 적극적인

‘made in 나’를 추구하는 신세대들을 가리켜‘Self-

made Generation’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이 표현에는

개인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획일적인 규

제나 통제를 거부하는 신세대들의 특성을 반영한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문화에 대해 비판적인 소리가 있

기도 하나, 기성세대가 일찍 누리지 못했던 경제 성장,

민주화 물결, 반(反)외세적 우리 문화에의 집착과 개방

적인 세계화의 공존, 자신들이 이 시대의 주역이라는

강한 자신감 등이 한데 얽혀 창조해낸 신세대의 새로

운 사고와 행동은 우리사회 변혁의 관건이 될 수도 있

다4)는 해석이다.

3) 정보화 세대

그들은 또한 정보화 시대로 진입하는 사회의 변화

를 몸으로 겪으며 성장하고 있는 세대이다. 정보의 전

달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는 수많은 인공위성과 지

상파 통신망들을 연결하며, 멀티 미디어 시스템을 통

해 우리 생활환경을 정보의 숲으로 만들고 있다. 특히

그들은 최근 급속한 컴퓨터의 보급과 함께 인터넷을

생활화하는 N세대, 즉 컴퓨터 세대이기도 하다.

컴퓨터 사회에서 태어나 정보혁명, 첨단기술, 국가간

소식의 실시간 전달이라는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정보화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정보화의 기반이라 할 PC의 보급과 사용에 있어 신세

대가 최선봉에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정보화

에 필수 불가결한 제품인 인터넷, 이동전화, 위성방송,

케이블 TV 등의 사용자로서 정보사회 속에서 자신들

의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정보화 세대답게 물건을

구매할 때는 팩스나 인터넷, TV 홈쇼핑 등을 통해 주

문을 함으로써 거리나 시간, 정보의 한계를 뛰어넘는

구매행동을 보인다. 따라서 이들을 사로잡기 위한 수

단으로 매체의 중요성은 전보다 더욱 강조된다. 인터

액티브 TV(interactive TV), 케이블 TV(cable TV), 전자정

보 서비스, 컴퓨터 통신, 다이렉트 메일(DM: Direct

Mail), 지역라디오, 영상전화, 전문잡지, VOD (Video On

Demand), 전자쇼핑 카탈로그, 옥외광고, 라디오 네트워

크, 영화 등이 각광받는 매체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5)

즉 다양한 매스 커뮤니케이션에 노출되어 있는 신

세대들은 그만큼 새로운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고 이

를 받아들이는 흡수의 폭 또한 기성세대보다 막대하

다 하겠다.

4) 개성추구 세대

신세대는 자기표현에 적극적인 강한 개성을 가진

세대이다. 신세대 문화의 큰 특징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그것을 표현하는 생활양식이다. 따라서

패션으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은 신세대가 사

치스럽거나 소비 향락적이라기 보다는 패션이 자신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언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6) 이들

은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개성대로 현실을 즐기

며 살아가려는 경향을 보인다.

더욱이 특징적인 것은 이들의 개성추구가 국제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인접국가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는 시대에 성장하고 있다. 정보

매체의 발전, 과학기술의 혁명, 경제교류의 활성화, 해

외여행의 자유화, 해외유학의 활성화 등으로 인해 시

간과 거리의 간격없이 세계의 문화를 동시에 접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중심에 문화를 만들어 가는 신세대가

있다.

이와 같이, 기존의 가치체계나 문화에서 탈피하여

그들 나름의 기호나 욕구를 새로운 형태로 발산하는

신세대들은 자신을 위해 무언가 만들어 내는 개성적

인 창조자들이다. 이들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테크놀

러지에 가장 근접해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세대로서

전세계의 정보를 공유하며 문화의 동시화 현상을 겪

고 있다. 이들은 대중매체를 통해 얻은 새로운 문화를

가지고 새로운 유행의 쇄신과 변혁작업을 하는 참여

자이며, 또한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구성해 내는 적극

적인 문화의 생산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새

로운 문화영역의 개척자들로 감히 말할 수 있다.

III.

1. 일본 대중문화의 의미와 내용

‘대중문화(大衆文化)’에‘일본(日本)’이라는 국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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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여 만들어진‘일본대중문화(日本 大衆文化)’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일본이라는 사회의 대중문화’라

는 의미와‘일본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중문화’라는 것

인데,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일본 대중문화는 후자의

의미로서‘우리나라에 들어 온 일본 문화 양식에 의해

우리나라에 형성된 왜래 문화의 일종이면서 주요 매

체를 통하여 전달되는 일상적 삶의 형태에 대한 내용

과 인식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과거의 국가간 문화교류는 나라별 상업적인 교류나

인적교류를 통해 그 나라의 생활 양식이 옮겨가는 것

을 말하나 최근에는 통신과 위성의 발달로 인해 인적

교류가 없이도 이를 통해 충분히 교류가 가능해지면

서 다양한 외국의 문화가 들어오는 시대이다. 그러나

이웃국가인 일본의 문화, 특히 대중문화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과거의 역사적 관계로 인해 국민정서와

더불어 예민하게 생각해 왔으며, 이미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일본 대중문화가 유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대중문화’라는 표현으로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분류에 대해서는 하나

의 기준을 정해 놓지 못한 형편이다.7)

그러나 몇몇 연구에서 일본 문화 또는 일본 대중문

화를 영역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토

대로 분류해보면 일본 대중문화의 영역에는 만화, 비

디오, 오락게임, 잡지, 대중가요, 위성방송, 인터넷 등을

비롯하여 신세대들이 많이 접촉하는 것으로 보이는

학용품, 장난감, 그리고 여기에 옷을 입고 있는 인간의

패션이 포함되고 있다.

2. 일본 대중문화 유입 실태

일본의 대중문화는 그 동안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

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파정도는 한국 신세대들의

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국 신세대들에

게 깊숙이 침투되어 있는 일본 대중문화의 종류와 그

유입정도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만화

가장 대표적인 일본의 대중문화로는 만화를 들 수

있다. 젊은 세대들에게 일본에 대한 친밀감을 키우는

데 가장 기여한 것이 바로 일본 만화이다. 일본의 입

장에서 보면 가장 성공적인 문화상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만화’라고 총칭하지만 크게

3가지로 일본 만화를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만화책이

나 만화잡지에 연재되는 인쇄물 만화와 TV를 통해 방

영되는 만화 시리즈, 극장용 애니메이션이다.

이 중 가장 보편적으로 전파된 TV용 만화는 1960년

대 말의「우주소년 아톰(鐵腕アトム)」, 「마징가 Z(マジ

ンガ-Z)」로부터 시작하여 1970년대의「캔디 캔디(キャ

ンディキャンディ)」, 1980년대의「미래소년 코난(未來

少年コナン」, 1990년대「세일러문(セ-ラ-ム-ン)」, 2000년

대「포켓 몬스터(ポケットモンスタ－)」에 이르기까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그림 1). TV방영 만

화 프로그램의 절대적인 영향권에 있는 계층은 주로

어린이들이다. 이들은 따라 부르기 쉽고 신나는 주제

가, 귀여운 캐릭터의 주인공, 환상적인 스토리 등에 어

려서부터 길들여지고 있다.

인쇄물 만화의 경우, 「도라에몽(ドラえもん)」이「동

짜몽」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된 후「드래곤 볼(ドラゴソ

ボ－ル)」, 「슬램덩크(スラムダソク)」, 「짱구는 못말려

(クレヨンしんちゃん)」등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어린

이들로부터 청장년층에 이르기까지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다. 또한「멋진 녀석들」, 「H2」등의 청소년 학원

물, 「미스터 초밥왕」, 「시마과장(課長島耕作)」등 성인

물까지 일본 만화는 국내 독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슬램덩크」의 작가 이노우에 다케히코(井上雄彦)의 신

작「배가본드(バガボンド)」가 출시 이후 2개월만에 4

만 부 이상 팔리며 만화 판매순위 1위에 오른 것은 일

본만화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8)

일본 극장용 애니메이션의 위력 또한 세계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애니메이션인 소위‘재패니메이

션(Japanimation)9)’의 인기는 대단하다. 1997년 3월 일

본에서「에반겔리온(エヴァンゲリオン)」과「원령공주

(もののけ姬)」가 극장 개봉되었을 때 이를 보기 위해

상당수의 한국 젊은이들이 일본으로 건너갔는가 하면,

그 해 7월에는 서울의 여의도에서‘재패니메이션 영

화제’가 성황리에 진행되기도 하였다.10) 극장용 애니

메이션의 수입이 정식으로 확정되기 전부터 이미 대

학가나 소규모 인디영화 단체를 중심으로 일본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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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가 기획되었고, 「공각기동대(攻殼機動隊)」나「원

령공주」등의 일본 극장용 애니메이션 대작은 신촌이

나 홍대 앞의 작은 영화 카페 등에서 자주 틀어주는

인기있는 상영물이다.

이러한 일본 만화나 애니메이션은 그 자체로 보고

즐기는 것에서 나아가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다

양한 캐릭터 상품으로 기획되어 학용품, 가방, 옷, 신발

등 우리 생활 속에 더 깊이 침투하고 있다(그림 2).

2) 비디오 게임

매년 30∼40%의 증가를 보여온 비디오 게임 시장

에서 일본에서 들여오지 않은 것은 10% 정도에 지나

지 않는다. 일본 만화의 캐릭터와 스토리를 그대로 이

용한 비디오 게임의 유행은 일본 만화에 깊이 몰입해

있는 청소년들에게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뿐만

아니라 1997년 5월에 수입된‘다마고치(たまごっち)’

는 소형 액정 화면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휴대용 전

자게임기로 초중고생은 물론 여대생과 주부에게까지

인기를 누렸다. 또한 최근 일본 내 새로운 게임 열풍

을 몰고 온 일본 소니사(SONY社) 게임기‘플레이스테

이션 2’는 일본 발매 당일 우리나라에도 동시에 발매,

판매되어 일본 게임 마니아들의 호응에 부응하였다(그

림 3).

3) 대중음악

우리 어린이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 중에 일본 만화

의 주제가를 우리말로 바꿔 부른 것이 많이 있을 뿐

아니라, 카페에서 하루종일 흘러나오는 일본 가요를

따라 부르는 젊은이를 보는 것 역시 어색하지 않은 일

이 되어 버렸다.

PC통신에 개설된 일본 가수들의 팬클럽이 40여 개

에 달하며 모임마다 1,000∼3,000명의 국내 열성 팬들

이 가입해 있다. 좋아하는 음악장르도 다양하다. 「X-재

팬(X-JAPAN)」, 「글레이(GRAY)」등 화려하고 짙은 화

장과 독특한 무대 매너, 다소 소프트한 분위기의 록을

조화시킨 비주얼 록(visual rock), 「비즈(B’z)」, 「완즈

(WANDS)」같이 음악성으로 승부하는 비트 록(beat

rock), 「스마프(SMAP)」같이 잘생긴 외모와 쇼맨십으

로 여성팬을 사로잡는 아이돌(idol) 스타들, 「글로브

(GLOBE)」, 「아무로 나미에(安室奈美惠)」, 「가하라 도모

미(香原友實)」등 쉽고 강한 비트의 댄스음악 등이다.

아직 수입불가이지만 서울 강남역 부근이나 명동, 용

산, 청계천 등에서는 일본가요 CD나 음악잡지를 어렵

지 않게 구할 수 있다. 「X-JAPAN」의 음반은 비공식적

으로 최소한 30만장 이상이 불법 판매되었을 정도이

다(그림 4).

또한 일본 음악 마니아들을 위해 노래방에는 일본

음악이 하나의 장르로 구분되어 있으며, 서울 대학로

에는 아예 일본 음악만 전문으로 틀어주는 노래방도

있다. 국내 연예산업에도 일본식 마케팅 기법들이 도

입되면서 국내 가수의 의상 및 매너도 일본 연예인을

닮아가고 있다.

4) 방송

일본 우정성의‘위성방송현황’자료에 따르면 한반

도 남쪽의 경우 직경 1.2m의 접시 안테나와 세트 톱

박스(set-top-box)11)를 설치하면 일본 위성방송의 시청

이 가능하다. 그러나 근래에는 대단위 아파트 지역에

공동으로 안테나를 설치하고 일본 위성방송을 시청하

는 경우가 많아졌다. 따라서 TV만 켜면 언제든지 일본

의 뉴스와 오락 프로그램들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일본의 대중가요와 일본의 영화,

패션쇼 등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실

정이다.

이 뿐만 아니라 국내 상당수 쇼 프로그램이 진행방

식에서부터 제작기법, 포맷, 제목, 심지어 소품과 출연

자의 패션까지도 그대로 일본의 것을 답습하고 있다.

이러한 방송사의 일본 프로그램 베끼기의 관행은 어

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계속적으로 누적되

어 왔으며, 국민정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송 프

로그램의 상당수가 일본 프로그램의 아류작이라는 현

실은 이미 일본문화가 우리 안방까지 깊숙이 파고들

어 있다는 것이다.

5) 음식

일본 음식문화의 유입을 보면 1980년대 말 꼬치구

이를 주된 안주로 하는‘투다리’같은 일본풍 주점들이

대학가 주변의 선술집들을 대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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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2000년대 강남의 유흥가에는 로바다야키(ろばだ

燒き)와 데판야키(鐵板燒き), 회전초밥 간판이 즐비하

다. 또한 몇 년 전부터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는 일

본식 우동 전문점 바람이 불어 젊은 세대 입맛에 맞춘

메뉴들이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신세대들은 된장보다

‘미소(味そ)’를, 단무지 대신‘다꾸앙(たくあん)’을, 오

이지 대신‘쯔께모노(淸け物)’를 더 즐기는 취향인 사

람도 많다.12) 심지어 최근에는 우리 전통음식인 김치

와 솥밥이‘기무치(キムチ)’와‘가마메시(釜飯)’라는

이름으로 역수입돼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대중문화와 함께 일본의 저급문화도 강도

깊게 침투되어 있다. 사회적인 파문을 일으킨‘원조교

제(援助交際)’나 굉음을 울리면서 거리를 휘젓고 다니

는‘오토바이 폭주족’도 일본의 폭주족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일본의‘이지메(いじめ)’는‘왕따’라는

이름으로 변형돼 우리나라 학교문화에 커다란 문제를

낳고 있다.

IV.  
-  -

1. 일반적인 경향

국제화를 지향하며 대중문화의 국경이 허물어진 현

재, 패션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시차가 무너지고 있다.

미국의 사회학자 존 길리스(John R. Gillis)는“20세기

중반 이후 발전해 온 청년문화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

나는 그 국제적인 성격에 있다13)”고 하였다. 특히 신세

대로 통칭되는 젊은 세대들의 패션에는 다양한 매체

를 통한 정보교환으로 더욱이 국경이 없으며, 그 가운

데에서도 일본 패션의 영향은 가히 두드러진다고 하

겠다.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한국 신세대 패션은

일반적으로 스트리트 패션과 연예인 패션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1) 스트리트 패션

신세대들의 독자적인 패션의 추구는 거리 젊은이들

의 유행현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스트리트 위에서 신세대는 그들만의 스타일을 창출하

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신세대들의 패션 1번지라고 불리는 명동,

신촌, 이대 앞, 압구정동에는 소위‘왜색패션’또는

‘일본풍’이라 불리 우는 패션양식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명동이나 압구정동과 같은 신

세대들의 패션거리와 유사한 곳으로 일본에는 신주쿠

(新宿), 하라주쿠(原宿), 시부야(澁谷), 아오야마(靑山) 등

이 있다. 이곳에서 일본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은 자신

들이 꾸민 코디네이트의 온갖 멋과 개성을 창출한 스

트리트 패션을 선보이는데, 여기서 생겨난 독특한 패

션인‘하라주쿠 패션’과‘신주쿠 패션’, ‘시부야 패

션’을 가리켜 우리나라에서는‘왜색패션’또는‘일본

풍 패션’이라고 통칭하여 부르곤 한다. 즉 일본의 스

트리트 패션에서 나타나는 일본 신세대들의 유행 스

타일이 국내 패션거리에 직수입되어‘한국형 일본풍

패션’이라는 또 하나의 스트리트 패션을 이루는 것이

다. 그러나 국내에서는‘○○일본풍이 유행이다’라고

내세우지만 막상 일본의 스트리트에서는 그러한 경향

을 찾아보기 힘들 때가 많다. 단지 일본에서 몇몇 독

특한 취향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아이디어 수준으로

즐기는 패션 아이템이 우리나라에서는‘왜색패션’,

‘일본풍’이라는 이름을 달고 거기에 보편성을 부여하

고 있다. 그러나 일본풍을 즐기는 한국의 신세대들이

이를‘일본풍’으로 알고, 대다수의 사람들이‘일본풍’

으로 보아주는 실정에서 우리나라의‘일본풍 패션’은

어쨌거나 확실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2) 연예인 패션

일본패션의 영향에 가장 민감한 분야 중의 하나는

대중문화 속의 패션, 그 가운데서도 연예인 패션에 있

다. 시각적인 효과에 가장 민감한 탤런트, 가수, 모델

등 연예인들의 패션은 언제나 대중에게 관심의 초점

이 된다. 일반인들은 연예인들의 차림새, 즉 체형을 비

롯한 의상이나 헤어스타일, 메이크업의 방법, 액세서리

의 종류 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를 모방하고

즐긴다. 이렇게 연예인을 추종하는, 유행에 민감한 계

층을 패션 추종자로 명명할 수 있는데, 이들은 자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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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흉내내는 것을 매우 즐기고

그것에서 만족을 찾는다.14)

연예인들의 패션 스타일을 비롯한 이미지는 상업적

인 기획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것이 매스컴을 통해

직접 대중에게 제시된다.15) 그러나 그들 스스로 스타

일을 개발하는 패션 리더형이 아닌 경우 같은 동양권

내에 동질성이 크고, 따라서 서구의 스타 이미지보다

다소 거부감이 적은 일본의 스타 이미지를 모방하는

경우가 많다. 즉 연예인들은 일본의 스타 이미지를 모

방하고 일반인들은 연예인들의 모습을 따라 하는 순

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2. 한국 신세대 패션양식

한국 신세대 패션에 나타난 일본 대중문화의 영향

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패션 스타일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빈티지 스타일 (Vintage Style)

빈티지 스타일(Vintage style)이란, 벼룩시장이나 보

세가게에서 고른 오래된 듯한 낡은 옷들을 크로스 코

디네이트(cross-coordinate)해서 입는 스타일을 말한다.

‘빈티지(vintage)’란‘포도주 등을 숙성한다’는 뜻으로

오래 입은 것처럼 편안한 느낌을 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여행의 붐을 타고 외국의 벼룩

시장에서 구입한 옷들이 들어오고, 보세가게가 많이

생긴 것도 이러한 빈티지 스타일의 유행에 영향을 준

요소로 볼 수 있으나 의도적으로 품위없게 옷을 입는

키치(Kitch)적인 요소가 많은 일본의 스트리트 패션에

서 영향을 받은 면이 크다고 하겠다.

일본 신세대 사회에서는 남들보다 너무 튀어도 안

되고, 남들이 다하는 유행을 따라하지 않아도 따돌림

을 당하는 소위‘이지메(いじめ)’현상이 유행처럼 퍼

져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태어난 패션이‘중고(中

古)패션’으로 똑같이 허름한 옷을 입음으로써 남들보

다 튀어 보이지도 않고 유행에도 뒤지지 않는 일종의

방어용 패션이다(그림 5). 이러한 낡은 옷 입기는 1990

년대 초 물건을 재활용하자는 리사이클(recycle) 운동

과 함께 출발하였다. 그 이후 대중음악 그룹「SMAP」

가 일으킨 중고패션 붐과 유명 패션 디자이너들이 선

보인 낡은 옷 느낌을 주는 제품의 등장에 힘입어 중고

패션은 일본 신세대들에게 신선한 스트리트 패션으로

자리잡았다.

나아가 자신만의 개성연출에 강한 일본 신세대들은

이를‘리메이크 패션(remake fashion)’으로 발전시켰

다. ‘재구성한다’라는 뜻에서 이름 붙여진 리메이크

패션은 본래 낡은 블루진 의상을 새롭게 만드는 데서

시작되었다. 청바지 소재인 데님이나 운동복 소재인

니트 저지에 여러 가지 장식이나 옷감을 붙이는 것으

로 자신이 직접 개성을 살린 장식을 하기도 하고 기성

복으로 만들어져 나오기도 한다. 또한 긴 청바지를 짧

게 자르고 해체한 다음 다른 천을 덧대어 기워 미니스

커트를 만드는 등 저마다의 아이디어로 개성을 살린

패션을 선보였다(그림 6).

이러한 빈티지 스타일의 일본 스트리트 패션이 우

리나라 신세대 패션양식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다.

일본의‘중고패션’이나‘리메이크 패션’으로 나타

난 빈티지 스타일은 우리나라 신세대들에게 패션잡지

나 TV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전해져 일명‘촌티패션’

이라 불리며 대표적 일본풍 패션으로 자리잡았다.

촌티패션의 스타일을 보면, 유행이 지난 재킷, 낡은

청바지, 촌스러운듯한 꽃무늬 프린트 스카프, 손뜨개

원피스나 스웨터 등이 대표적인 아이템이며, 이를 전

혀 어울리지 않는 색상 배합으로 입거나, 단품들을 여

러 겹 껴입거나, 몸에 꼭 끼는 원색의 니트에 털로 짠

모자, 장갑, 귀마개, 머플러 등을 함께 코디네이트해서

입는다. 여기에 손뜨개 가방이나 구슬 백, 꽃무늬 프린

트 스카프, 다양한 색상의 구슬로 만든 액세서리 등이

분위기를 살리면서 더 촌스럽고 만화스럽게 보이게

한다(그림 7).

또한 여러 벌의 옷을 겹쳐 입어 새로운 분위기를 연

출하는 스타일인 레이어드 룩(layered look)도 일본 신

세대 패션양식에서 영향을 받은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 여성들의 겹쳐입기는 강한 개성을 나타내

는데, 재킷 등 상의 밑으로 셔츠의 자락을 내보이거나,

팬츠 위에 스커트를 다시 겹쳐입는 식의 레이어드 룩

은 일본 신세대 패션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특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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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이며 겹쳐지는 다양한 컬러의 매치 또한 그들

개성 표출의 세련된 감성을 보여준다(그림 8).

일본인의 레이어드가 특징적인 스타일로 자리 잡은

데는 체구가 작은 일본인들의 확대욕구가 신세대 패

션양식에 반영된 결과라고 보여지며, 이러한 스타일에

특별한 재능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들의 전통복인 기

모노(着物)에서도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일본 중세

에는 주니히토에(十二單)와 여러 벌의 규의( 衣)를 겹

쳐 입었고, 또한 뒤에는 상(裳)을 달아 끌리게 하였

다.16) 당시 궁중 여성들의 기모노를 바로 레이어드 룩

의 원조로 볼 수 있다. 가운형태의 얇은 실크소재로

만든 우치기( )를 12겹 겹쳐 입었던 주니히토에는 깃

과 앞가슴 등 겹쳐진 부분의 색상 매치가 아주 세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작은 체구의 일본인들의

결점을 커버해주는 미의식을 그들의 전통복에서도 찾

아볼 수 있는 예로서 일본 중세시대의 우아한 겹쳐입

기의 멋이 아름답고 개성적인 레이어드 룩을 일본에

탄생시킨 원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레이어드 룩은 우리나라의 전통한복 속에서

도 찾아볼 수 있으며 따라서 한국적 정서에도 부합된

다. 전통한복은 겹쳐입기에 의해서 옷감의 색채조화와

‘결’을 미적 특성으로 중요시 여겨왔다. 또한 신체의

곡선을 입체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직선적인 평면

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겹쳐입기에 의해서 소재가 가

지는 특성을‘결’로 표현함과 동시에 옷길이와 색채의

조화를 표현하였다. 따라서 다트(dart), 이즈(ease), 재단

선 등에 의한 곡면화의 표현보다도 우리 옷은 겹쳐입

기로 평면적인 특성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겹침에 대

한 미의식은 현대패션에까지 이어졌다.17)

우리나라 신세대 패션양식에서 보이는 일본풍의 레

이어드 스타일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옷들을 겹

쳐입는 이른바‘미스매치(miss-match)’스타일이다. 가

죽과 니트, 남성적인 느낌의 옷과 여성적인 느낌의 옷,

스포티한 분위기 옷과 로맨틱한 분위기 옷을 섞어 입

는다든지, 서로 다른 소재의 혼용, 과감한 보색의 컬러

매치 등 크로스 코디네이션(cross-coordination) 경향이

강하다. 또한 계절파괴의 레이어드 연출을 보인다. 여

름철에도 부츠를 신고, 겨울철에는 긴소매 셔츠 위에

짧은 반소매 셔츠나 조끼를 입는 식으로 계절과 상관

없는 스타일을 즐긴다(그림 9).

2) 스쿨 걸 스타일 (School-Girl Style)

일본풍의 교복이 우리나라 신세대 패션의 한 경향을

이룬다. 여기서 말하는 일본풍의 교복패션이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학교의 제복인 교복 자체에

패션을 부여하는 경향과 교복에서 받은 영감으로 새로

운 스타일을 창출해 내는 경향으로 나눌 수 있다.

‘일본 여학생’하면 우선 교복을 떠올릴 만큼 교복

은 일본 여학생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다. 일본 여학

생의 교복으로는 서양의 해군복을 본뜬 상의에 주름

치마를 같이 입는 세일러복 스타일이 가장 보편적인

데 그래서 세일러복은 곧 여학생의 옷이라는 이미지

가 깊게 배어 있다(그림 10).

일본 소녀들이 본격적으로 패션으로서 교복을 입게

된 것은 1980년대 초반, 도쿄의 여러 명문 사립여자학

교에서 학교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교

복을 만들면서부터이다. 당시 인기있는 제복으로는 도

쿄여학관(東京女學官)이 단연 선두였고, 그 다음으로

아오야마학원(靑山學院), 동양에이와여학원(東洋英和女

學院), 게이오여고(慶 女高), 가큐슈인여고(學習女高)

등이 있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오랜 역사를 가진 명문

사립이라는 점과 제각기 교복을 맵시있게 입는 방법

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복이 입혀지기 시작한

당시 거의 모든 여고에서는 무릎 아래까지 닿는 긴 스

커트에 짧은 양말차림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초반

도쿄여학관 같은 몇몇 명문 사립학교에서 무릎 위까

지 올라오는 짧은 스커트에 흰색 하이삭스(high-socks)

라는 아주 색다른 차림을 내세웠는데 지금은 이러한

차림이 보편적일 수 있지만 1980년대 초반 당시에는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를 계기로 1980년대 중반에는 교복 변화의 바람

이 일었다. 이때부터 무릎 위 길이에 여러 색상의 체

크무늬 스커트, 종아리를 덮는 하이삭스 스타일의 사

립학교가 도쿄에 대거 등장하였다. 보통 여고에 다니

는 학생들은 아오야마학원이나 도쿄여학관의 스커트

의 길이를 좀더 짧게 해보기도 하고, 헐렁헐렁한 감색

스웨터를 걸쳐 입기도 하면서 그들의 교복 옷맵시를

적극적으로 배워 자기들의 옷맵시를 더욱 발전시키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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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그림 11).18)

스커트가 점점 짧아지면서 더욱 신경을 쓴 부분이

바로 양말, 즉‘삭스(socks)’부분이었다. 명문학교의 학

생들은 자기들의 옷맵시를 흉내내는 이들이 많아지자

차별화된 교복패션을 위해서 오랫동안 신어왔던 하이

삭스를 과감히 벗어 던지고‘랄프로렌(Ralph Lauren)’

이나‘챔피언(Champion)’같은 메이커의 두꺼운 삭스

를 발목 위로 흘러내리게 신는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

어 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쭈글쭈글한 주름투성이

양말이라는 뜻의 쿠샤쿠샤(くしゃくしゃ) 삭스가 루스

삭스로 이름을 바꾸어 상품화되면서 도쿄 여고생 사

이에 큰 인기를 끌게 되었다.

루스삭스(loose-socks)란 짧은 스커트의 교복에 맞춰

신는 양말로 구불구불 볼륨감있게 겹주름을 잡아 신

는 스타일로 일본 여학생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유행

을 일으킨 아이템이다. 짧아진 여고생 교복의 미니스

커트에 루스삭스는 미니스커트와의 절묘한 균형을 이

루며 한창 나이인 여학생들의 굵은 다리나 통통한 발

목을 감추기에 안성맞춤인 물건이었다.

이 후 스커트가 점점 더 짧아지면서 루스삭스는 슈

퍼삭스로 재탄생하게 된다. 슈퍼삭스(super-socks)란

고무줄을 뺀 삭스로, 루스삭스가 극도로 쳐져 굽까지

가려지게 땅에 끌릴 것처럼 신는 양말이다. 그 길이는

무려 90cm에 이른다.

지금은 명문학교가 각기 그 이름과 교복의 매력으로

캐릭터를 겨루던 시대는 가고‘여고생’이란 브랜드 이

미지 아래, 시부야여고로 대표되는 균일화된 옷차림이

마치 그 자체가 교복인 듯 도쿄에서 널리 퍼지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중고생들은 교복에 마저 패션을 부

여하고 개성을 담으려는 것으로 유명하다. 물론 우리

나라보다 교복 속에 주어진 제재가 약해서 이기도 하

지만 정해진 교복 속에서도 그들만의 개성을 찾으려

는데 몰두한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교복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제복이 가지는 균일화, 규격화의 특징을

넘어 교복에 패션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3

년 교복 자율화 이후 1990년 문교부의 교복권장 지시

와 함께 교복을 다시 착용하게 되었는데, 과거의 천편

일률적 교복 스타일에서 벗어나 각 학교마다 자체적으

로 스타일의 차별화를 둔 새로운 교복시대가 열렸다.

일본 패션잡지의 교복 스타일을 보고 우리나라 교

복에도 패션화의 바람이 일면서 일본 여학생들의 교

복 패션경향이 우리나라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게

되었다. 여학생들의 경우 교복 스커트를 짧게 하기 위

해 허리선을 접어 입는가 하면, 몸에 꼭 맞는 피트(fit)

된 실루엣의 연출을 위해 폭을 줄여 입었다. 스커트

길이를 짧게 연출함에 따라 양말부분에 신경을 더 쓰

게 되면서 일본의‘루스삭스’차림의 발토시가 역시 우

리나라 여중고생 사이에서도 유행하였다. 여기에 학생

화를 신기보다는 통굽에 앞코 부분이 넓고 둥근 일명

‘도날드 덕 구두’나‘스니커즈(sneakers)’를 신고, 한

쪽 어깨에 커다란 통학가방을 맨 모습은 일본의 여학

생들과 너무도 흡사하다. 실제로 이 도널드 덕 구두는

일본에서 1980년대 후반‘오데코 쿠츠(おでこ靴: 이마

모양의 신발)’라는 이름으로 대유행을 했으며, 네 귀퉁

이가 약간 둥근 모양새에 두 개의 줄이 달린 큼지막한

숄더백은 지금 일본 여학생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인

기를 모으는 아이템이다. 또한 교복 재킷 대신 봄, 가

을에는 V-네크 스웨터나 커다란 카디건을 코디네이트

하는 것, 머플러를 목 가까이서 짧게 매는 것 등도 현

재 일본 거리에서 가장 많이 마주치게 되는 교복 스타

일이다.

이러한 교복에서 착안하여 패션으로 발전시킨 경향

으로 스쿨 걸 스타일을 들 수 있다. 스쿨 걸 스타일

(School-girl style)이란, 여학생처럼 청결하고 가련한 스

타일로서 로맨틱하면서도 학생다운 멋을 내는 스타일

을 말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스쿨

걸 스타일은 이보다는 좀 더 협소한 의미로서 일본 사

립 여학교의 균일화된 옷차림에서 그 스타일을 착안

하여 마치 그 자체가 교복인 듯 하나의 트렌드로서 널

리 퍼진 패션경향을 말한다.

세일러 칼라의 셔츠에 미니스커트, 루스삭스 차림으

로 대표되는 스쿨 걸 스타일은 우리나라 여학생들의

스트리트 패션에서뿐만 아니라 신세대 여성가수들의

패션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스타일이다. 우리나라 연예

인들 중에서 이러한 패션요소의 영향을 받은 사람으

로는 여성 대중가수 그룹「SES」와「핑클」을 들 수 있

다(그림 12). 특히 청순하고 소녀다운 이미지로 데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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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소년 아톰」

<그림 2>  일본 캐릭터 전문샵 (이대앞)

<그림 10>  세일러복 스타일의 일본 여고생 교복

(김명학(1999) 「나, 일본여고생」, 서울: 이채)

<그림 5>  일본 신 세대의

중고패션 (「유행

통신」99. 5.)

<그림 6>  일본 신세대 빈

티지 스타일(「유

행통신」99. 5.)

<그림 7>  한국 신세대의

촌티패션 (’99

lollo 촌티패션쇼)

<그림 8>  일본 신세대의

레이어드 스타일

(「유행통신」99. 5.)

<그림 9>  한국 신세대의

레이어드 스타일

「유행통신」00. 9)

<그림 11>  감색 스웨터와 루스삭스를

신은 일본 여고생 (「With」

00. 10.)

<그림 12>  루스삭스를 신은 한국

여성 3인조 그룹 SES

(인터넷)

<그림 3>  일본 비디오게임‘플레이 스테이션2’ <그림 4>  일본 비주얼 록그룹

‘X-JAPAN’(인터넷)

「마징가 Z」 「캔디 캔디」

<그림 1>  일본 TV용 만화 (인터넷)

「세일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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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일본 고 갸루 스타일

(김명학(1999))

<그림 17>  요지 야마모토의 비구축적

블랙패션 (’00-01 FW Paris)

<그림 18>  일본 신세대의 올 블랙 코디네

이션 (「Men’s Non-no」99. 4.)

<그림 19>  일본 신세대의 소프트 아방가르

드 스타일 (「유행통신」00. 10.)

<그림 20>  퓨전 스타일의 의상을 선

보인 영화‘스타워즈 에피

소드 2’(「Vogue」99. 5.)

<그림 21>  젠 스타일의 인테리어

소품 (인터넷)

<그림 22>  일본 시부야의 동대문 시장

(「C-Japan」00. 11.)

<그림 14>  ‘아무라’를 등장시킨

일본 여가수 아무로

나미에 (인터넷)

<그림 15>  일본 스트리트의 애

니멀 프린트 아이템

(「유행통신」00. 9.)

<그림 16>  통굽의 녹은 부츠

‘아츠소코’(인터넷)



여성 4인조 그룹「핑클」은 새로운 음반의 컨셉에 맞게

귀여운 이미지의 일본 스쿨 걸 룩의 스타일을 선보였

다. 짧은 체크무늬 미니스커트에 흰색 루스삭스의 연

출, 심플한 터틀넥 스웨터와 발목까지 길게 늘어지는

니트 머플러 등의 아이템은 스쿨 걸 스타일에서 착안

한 것이다. 또한 여성 3인조 그룹「한스밴드」의 경우

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중학생이라는 신분과 학창시

절을 노래하는 곡의 분위기에 걸맞게 패션의 연출도

스쿨 걸 스타일을 선보였다. 이는「한스밴드」의 아직

은 덜 성숙하고 순수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좋은

효과를 미쳤다. 그들의 패션을 보면 역시 짧은 스커트

에 루스삭스를 신고, 귀여운 모양의 액세서리로 귀엽

고 발랄한 이미지를 살렸다.

3) 섹시 캐주얼 스타일 (Sexy-Casual Style)

일본에는‘화려하고 보통과는 다른 모습을 한 여고

생(혹은 소녀)’을 지칭하는 말로‘고 갸루’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일본어의‘어린이’를 지칭하는‘코도모

(子供)’와 영어‘gal’의 일본식 발음인‘갸루’의 합성

어이다. ‘gal’은‘girl’의 은어로 일본에서는 소녀라는

의미보다 여대생인 20대 초반을 가리키는 뜻으로 더

많이 쓰인다.19) 또한 유력시되는 설로‘고교생(高校生)

+갸루=고(高) 갸루’설이다. 매스컴에서 맨 처음 고

갸루라는 용어를 기사 타이틀에 사용한 것은 1993년

6월 주간지『SAP!』에서였다. TV에서는 같은 해 8월

TV 아사히의‘M(매그니튜드) 10’이라는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고 갸루 특집을 방송했고, 이렇게 매스컴에

서 고 갸루를 연이어 보도하자 이 새로운 호칭이 그동

안 반짝하고 유행했던 무슨 무슨 갸루들을 누르고 보

편적인 용어로 굳어졌다.20) 즉 고 갸루란 연령이나 패

션, 라이프 스타일로 분류된 일종의 카테고리로서 아

직 대학에 갈 나이도 아니면서 어른처럼 화장하고 매

니큐어를 칠하고 심지어 샤넬(Chanel)이나 구찌(Gucci)

와 같은 유명 브랜드 상품으로 멋을 부리고 다니는 일

본 여학생들을 풍자하여 만들어진 사회성 짙은 신조

어이다(그림 13).

초기 고 갸루의 패션은 앞서 교복패션에서 언급한

바 있는 미니스커트 제복 스타일이었다. 1990년대 초

반부터 중반까지 고 갸루를 대변하는 것은 스커트의

짧음과 삭스의 헐렁함이었다. 즉 스커트가 짧으면 짧

을수록, 양말이 헐렁헐렁할수록, 롱부츠의 뒤축이 높으

면 높을수록 더욱 고 갸루답다는 것이다.

그러나 1995년 아이돌 가수 아무로 나미에(安室奈美

惠)의 등장은 이러한 고 갸루 스타일의 전환점을 가지

고 온다. 원래 얼굴이 거무스름한 아무로 나미에가 갈

색머리, 미니스커트, 뒤축 높은 롱부츠의 패션으로 브

라운관에 등장하자 그녀의 모든 패션을 흉내내는 소

녀들의 집단으로‘아무라’가 형성되기까지 하였다(그

림 14). 이 고 갸루들은 아무로 나미에의 갈색 얼굴에

맞춰 얼굴을 까맣게 태우는 선텐(suntan)을 하고 다녀

서 이들을 일컬어‘검은 고 갸루’라고도 칭한다. 1990

년대 중반 아무라들로 대표되는 고 갸루 스타일은 당

시 일본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였고, 이들

전성시대에 고 갸루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가 유행을

만들어 냈다. 가라오케(空オケ), 포켓벨, 일회용 카메라,

프리쿠라21), 다마고치(たまごっち), PHS 등의 문화 붐

이 일어난 시기가 바로 이때이다.

이후 고 갸루는 또 다른 유행현상을 낳는데, ‘품위

가 있으면서도 귀여운 고 갸루’들이다. 검은 고 갸루

와는 다르게 얼굴을 새까맣게 태우지 않고, 지나치게

화려한 패션은 거부하지만 섹스어필에는 여전히 신경

을 쓰는 일명‘흰 고 갸루’이다. 이는 고 갸루의 우상

이었던 아무로 나미에의 뒤를 이어 하마자키 아유미

(浜畸あゆみ)가 1998년 데뷔해 새로운 고 갸루의 스타

가 되면서 그녀의 패션감각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

기도 하다. 그는 아무로 나미에처럼 미니스커트에 높

은 굽의 부츠를 애용하지만 아무로 나미에가 검은 화

장으로 유행을 일으킨 것과는 대조되게 하얀 화장으

로 유명하다. 또한 눈 주위에 반짝이를 붙이는 특이한

화장기법도 고 갸루 화장법에 영향을 주었다. 이들이

선도하는 고 갸루 패션은 얼굴을 새까맣게 태우지는

않았지만 연한 갈색이나 혹은 부분 탈색한 헤어스타

일이며 여전히 루스삭스에 강한 애착을 버리지 않고

뒤축 높은 스트레치 부츠가 계속적으로 유행이다.

고 갸루 패션의 계보를 잇는 일본의 신세대 현상으

로 1999년을 전후하여‘간구로(顔黑)’집단이 등장하

였다. 이를 해석해 보면‘간(がん)’은‘얼굴(顔)’을 의

미하고, ‘구로(くろ)’는‘검정(黑)’을 뜻한다. 이들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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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징은 전통적인 일본의 미의 개념을 완전히 타파

한다는데 있다. 간구로들은 피부가 갈색이 될 때까지

선텐을 하며, 머리카락이 탈색이 되도록 퍼머를 한다.

얼굴엔 UV 화이트 립스틱과 아이새도를 진하게 바르

며, 풍선껌, 타이트한 미니스커트, 무릎까지 올라오는

통굽의 부츠에 에나멜 가죽 백 등을 걸치고 중고 액세

서리에서 아이디어를 얻는다. 이들의 패션 또한 아무

로 나미에의 스타일을 흉내내면서 이를 극단까지 과

장되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간구로들은 일본의

기성세대들의 미의 개념과 충돌을 빚고 있는데, 검은

화장의 신세대들은 그들이 취업을 하기 전인 지금의

나이가 선텐을 하여 검게 보일 수 있는 유일한 시기이

며, 다른 사람보다 눈에 띄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선텐

을 한다고 한다.

이러한 고 갸루 패션경향을 묶어 본 연구에서는 섹

시 캐주얼 스타일(Sexy-casual style)이라고 분류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무로 나미에의 인기와 함께 그녀의

패션 스타일이‘아무로 나미에 스타일’이라 하여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하였다. 짧은 미니스커트에 높은

굽 부츠, 긴 생머리의 검은 피부로 대표되는 아무로

나미에 스타일을 따라하기 위해 미용실에서는 일제히

스트레이트 퍼머가 유행하고 선텐샵이 붐을 이루는

유행을 낳기도 하였다.

일본의 섹시 캐주얼 스타일에 영향을 받은 또 다른

예로 호피무늬와 뱀무늬 아이템의 유행을 들 수 있다.

신주쿠의 스트리트 패션에서부터 시작한 이 동물무늬

패턴의 유행은 셔츠와 바지, 스커트의 패턴에 이용된

것을 비롯해 핸드백과 화장품 케이스 등 소품에까지

널리 응용되었다(그림 15).

미니스커트와 함께 신겨진 통굽의 높은 부츠의 유행

도 들 수 있다. 이는 고 갸루들이 즐겨 신은‘아츠소코

(あつそこ)’라는 기형적으로 높은 통굽 부츠의 유행에

서 유래했는데, 아츠소코란‘두꺼운 바닥, 즉 신발 앞

뒤의 힐(heal)의 높이’를 의미한다. 보통 아츠소코의 평

균 높이는 15cm정도 되는데 30cm가 넘는 것도 등장하

였다(그림 16). 이러한 높은 통굽의 아츠소코를 신을 때

는 일반적으로 미니스커트와 함께 입는 것이 일본 신

세대들의 패션 철칙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

의 전통신발인 굽놉은 나막신 게타(げた)에서 그 원형

을 찾아볼 수 있다. 게타는 부자연스러운 듯 하면서도

발 부분에 볼륨감을 주어 전체 옷차림을 완성시켜주는

묘한 매력을 가진 신발이다. 그 가운데 통굽으로 된 봇

쿠리(沒栗)는 요즘의 아츠소코 신발 그대로이다.

이러한 볼륨감을 주는 신발의 유행은 다리가 길어

보이게 하며 키도 커 보이게 하는 신세대들의 확대욕

구 기호가 담겨있다. 현대의 미인형으로 서구인들의

체형이 기준이 되면서 키가 커보이려는 욕구는 상대

적으로 작은 일본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자연스러

운 현상이 되었다. 아직 미성숙 단계에 있는 중고등학

생들의 신장에 대한 확대욕구와 맞물려 통굽의 신발

이 유행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4) 블랙 코디네이션 (Black Coordination)

다른 유행색과는 달리 블랙(black)은 현대인들에게

꾸준한 상승곡선을 이루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블랙이 현대인들에게 적합한 독특한 색채감정을 지니

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22) 우리나라에서는‘가라스 룩

(カラス look)’즉‘까마귀(烏) 패션’이라고 더 널리 알

려진 블랙의 패션도 일본 패션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신세대 패션양식 중 특징적인 것으로 블랙의

코디네이션을 들 수 있다. 회색을 포함한 검은색은 일

본의 에도(江戶) 시대 후기 서민들이 입은 남색계통의

어둡고 음침한 가라앉은 자연색에서 유래되었다. 그

당시에는 검은색 복식보다는 남색, 쥐색, 다색 계통의

톤의 변화에 중점을 두었다. 처음에는 벌레와 뱀으로

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의복을 인디고(indigo) 염

료에서 추출한 어두운 청색으로 염색했던 것이 오랜

기간을 거쳐 검정색에 가까워졌다.

디자이너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를 비롯하여

꼼므 데 가르송(Comme des Gar on)의 가와쿠보 레

이(Kawakubo Rei)와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

의 비구축적인 블랙 패션은 젊은 세대들의 구미를 자

극시켰고, 화려한 컬러가 특징인 베네통(Benetton)에서

조차 검은 옷들을 내놓게 할 만큼 일본에서 세계 패션

의 유행을 일으킨 스타일이다(그림 17).

일본 신세대들은 블랙 의상에서부터 코디네이션까지

블랙으로 통일하는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블랙은 시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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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거듭되어도 유행을 타지 않는 유행색으로 확실히

자리잡았다. 서구에서는 애도와 죽음을 상징하는 검정

색이 일본 패션에서는 새로운 미학으로 표현되자 서구

에서는 이를 두고‘장례식 룩’이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까마귀 패션’이라 하여 신

세대들에게 새로운 하나의 모드를 형성하였다(그림 18).

5) 소프트 아방가르드 스타일 (Soft Avant-Garde

Style)

소프트 아방가르드 스타일(Soft avant-garde style)이

란, 전위적인 아방가르드 스타일에 대중성을 가미하여

덜 과격하게 디자인한 스타일을 말한다. 이는 1980년

대 초 레이 가와쿠보, 요지 야마모토 등 일본 디자이

너들이 서양 복식의 스타일을 깨고 최소한의 격식만

차리는 동양적인 디자인을 선보이는데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원색대신 검은색, 회색 등 무채색을, 확실한

선 대신 불규칙한 헴라인(hem-line)과 비대칭을, 아름다

운 장식보다는 흰색 가봉실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등

해체적인 옷들을 선보였다. 이러한 일본 디자이너들의

패션은 서구인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는

데, 그 이유는 복식 형태에 대한 서구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옷과 신체의 적합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무시했

던 것에 원인이 있다. 즉, 옷은 신체에 맞는 형태이어

야 하며, ‘입는다’라는 의미의 최소한의 기능성과 실용

성을 새롭게 해석해 소재와 몸과의 조화를 시도했던

것이다. 특히 옷을 몸에 걸치지 않았을 때에는 옷의 선

이 하나도 살아나지 않지만 일단 몸에 걸치면 전혀 색

다른 선으로 살아나는 비구조적인 실루엣은 동양의 신

비를 표현하기에 손색이 없었다. 서양 언론들은 1980년

대 초의 기사에서“일본의 패션은 옷을 입는 사람들의

자유 의지의 표현으로서, 서양 복식의 기본 형태가 몸

을 이용하는데 반해 긴 천으로 몸을 감싸서 신체를 가

리고 때때로 과장된 형태와 직물을 이용해 조각처럼

연출한 파격적인 스타일이다”라고 격찬하였다.23)

소프트 아방가르드 스타일에는 1980년대 일본 디자

이너들이 주도한 비구축적이고 해체주의적 패션의 영

향이 강하게 베어있으며 이러한 유행경향은 일본패션

의 특징적인 스타일을 이루면서 패션리더들에게 꾸준

히 사랑받고 있다(그림 19). 양 옆의 길이가 다른 재킷

과 스커트, 불규칙하게 주름을 잡은 입체적이고 비정

형적인 디자인의 원피스를 입은 패션리더들을 이제

일본 스트리트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신세대들의

패션양식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3. 한국 신세대 패션의식

지금까지 일본의 대중문화가 우리나라 신세대 패션

에 여러 각도로 영향을 미쳤으며, 그것이 새로운 패션

양식으로 나타났음을 논하였다. 이로써 영향을 받아 나

타난 한국 신세대의 패션의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패션의 개성화

신세대는 패션의 개성화를 추구한다.

신세대 문화는 자기표현에 적극적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그것을 표현하는 생활양식을 특

징으로 한다. 그리고 패션에 관심이 많은 것은 그들이

특별히 사치스럽거나 소비향락적 이어서가 아니라 패

션이 자기를 표현하는 또 하나의 언어라고 여기기 때

문이다. 그들은 패션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고

신세대의 가치 및 취향을 표현한다.

일본 스트리트 패션의 특징으로 남을 전혀 의식하

지 않는 독특한 개성의 표현을 들 수 있다. 일본 신세

대들의 패션 1번지인 하라주쿠 거리에는 똑같은 스타

일의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자신만의 개성

을 마음껏 발산한 일본 신세대들을 볼 수 있다. 이들

은 아무도 따라하지 않는 패션너블한 의상과 특이한

액세서리, 희한한 메이크업 등 자신만의 개성 살리기

에 힘쓰고 스스로를 발견하는데 노력한다.

이러한 그들의 패션 표현자유가 똑같은 유행에 싫

증을 느낀 우리나라 스트리트의 신세대들에게 호응을

얻은 것이다. 신세대들은 정형화되어버리는 범주화를

거부하며 자기다움을 추구한다.24) 감성적인 신세대는

유행이 되어도 개성미를 추구한다. 이들이 중심이 된

스트리트 모드의 핵심은 무엇보다 놀랄만한 제품의

다양화와 형식을 허무는 테크닉, 다양성, 가벼움, 즐거

움 그리고 옷에 대한 상식의 틀을 깨며 위트(wit)를 보

여줄 수 있는 신선함이다.25) 신세대들에게 패션은 자

신을 표현하는 창구이다. 따라서 그들 스스로가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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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체이고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다.

2) 패션의 국제화

신세대들은 패션의 국제화를 추구한다.

일본 대중문화의 전면적인 개방이 실제화되면서 우

리나라 사회, 문화계를 비롯한 패션계에서는‘일본의

침공(Japanese Invasion)’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일본 문화개방에 따른 이들의 문화 유입에 대해 예민

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중매체를 통해 유입되

는 선진국의 대중문화 확산이 국제 사회의 정보질서

에 일방적인 흐름을 가져와 결국은 선진국의 문화가

제 3국의 문화를 지배한다는 문화제국주의적 관점에

서 우려하는 사항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착용자

의 의식과 사상, 가치관을 대변해주는 복식에서의 일

본문화 지배현상은 결코 쉽게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

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우리 신세대들이 받아들인 패션이 일본의

패션은 아니다. ‘일본풍’의 스타일이다. 일본과 우리나

라의 과거사적인 관계를 들먹이며‘이것이 일본풍이

라서 문제가 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일

본풍의 유행은 현 시점의 세계적인 현상이다. 세계화

추세의 영향으로 세계의 최신 정보를 패션의 중심지

와 동시에 보고 느끼게 되면서, 가시성이 두드러지는

패션은 타지역의 패션과 활발히 교류하면서 새로운

감각의 패션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패션은 서로 다른 이질적인 내용과 교차하면서 다른

문화로부터 양식과 이미지가 차용되고 종합되는 양상

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과거에는 서양이 동양을 열

등한 위치로 여기고 미지에 대한 열망으로 동양의 문

화를 수용하였으나 오늘날에는 글로벌리즘(globalism)

의 영향으로 동등한 관계로써 다선적인 문화 개념을

수용하면서 동서양의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26) 이러한 맥락에서 새천년을 맞아 전세계

에 새로운 미의식으로 등장한 퓨전(fusion) 열풍(그림

20)이나 젠 스타일(zen style)의 유행(그림 21)은 서양에

서 동양으로 눈을 돌리게 했고, 일본이 가진 정치적,

경제적 백그라운드는 동양 중에서도 유독 자신의 나

라를 돋보이게 하는데 충분했다. 런던이나 뉴욕 거리

의 신세대들도 일본의 게타를 응용한 슬리퍼를 신고

다니며 한문이나 히라가나(ひらがな)가 쓰인 티셔츠를

입고 다닌다.

현대 일본의 문화는 우리 문화가 담아내지 못하는

다양성과 선진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의 패션을 포함한 대중문화는 이미 세계적인

현상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적인 유행현상을 유행

에 민감한 우리나라의 신세대들이 이를 요구하고 받아

들인 것이다. 앞으로 일본을 비롯한 동양문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계속될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패션에

있어 더욱 다양하게 전개될 것이다. 이와 같은 세계적

인 추세 속에서 한국의 전통적 패션이 갖는 독특함과

고유성을 선별하고, 이를 현대 패션에 조화롭게 융합시

키는 감각이 뒤따른다면 우리도 세계 속에서 더욱 성

숙한 한국의 패션문화를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

3) 패션의 정보화

패션의 정보화를 추구한다. 이는 다시 말해 신세대

들이 패션정보를 적극적으로 추구한다는 것이다.

활발한 정보의 교류는 서로 이질적인 문화가 전이

(轉移), 역전이(逆轉移)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인

산물을 낳고 있다. 복식은 문화적인 산물 중에 가장

가시성이 높으므로 어떤 것보다도 상호 작용할 수 있

는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복식은 문화

정보를 민감하고 신속하게 의사 소통하며 서로 다른

지역의 복식문화를 교환, 수용하여 새로운 복식형태를

창출하고 있다.27)

바야흐로‘지구촌’, ‘디지털 혁명’이라는 말로 묘사

되는 지식정보화 사회가 도래하였다. 지식정보화 사회

의 중심에는 인터넷 기술이 핵심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터넷은 문화적 영역은 물론이고 우리의 사고방식,

생활양식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수가 1,500만

명을 넘어섰고 지난 5년 간 이용자수가 해마다 배 이

상 증가하여 왔다. 한 나라의 정보화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의 하나인 도메인(domain) 등록수

도 미국, 독일, 영국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

다.28) 인터넷 시대에 가장 잘 적응하고 가장 적극적으

로 이용하는 세대는 다름 아닌‘N세대’로 불리 우는

신세대들이다. 인터넷은 신세대 문화의 매우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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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제 원하는 정보를 인터

넷을 통해 무한대로 얻을 수 있고, 사이버 시장을 통

해 주문, 배달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현상은 유행의 흐름이 빠른 패션계를 더 빨

리 움직이게 만들었다. 전세계의 패션정보를 그곳에

가지 않더라도 동시에 접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패션

정보가 건너오는데 시차가 없다.

이 뿐만 아니라 패션정보지로서 여전한 인기를 누

리는 각종 패션잡지, 24시간 방송되는 위성 TV, 전문

화된 채널을 가진 케이블 TV 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의 유입은 신세대들의 패션을 한층 더 다양하게

만들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고도 정

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일본 대중문화의 유입은 지

금보다 더욱 가속화될 것임이 분명하다. 무엇보다 중

요한 것은 우리 신세대들의 주체적인 취사선택이다.

문화는 양적이라기 보다는 질적인 문제이다. 좋은 것

을 제대로 판단하는 안목을 길러야한다. 패션은 안목

이다. 일본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또한 동남아

시아 등 다양한 세계와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안목을 넓혀야하며 일본이라는 협소한 범주에서

나와 더 넒은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한다.

4) 패션의 놀이화

신세대는 패션의 놀이화를 추구한다.

그들은 감도를 추구하며 편안함과 즐거움을 즐기는

세대이다. 이들은‘어떻게 하면 즐겁고 재미있는 옷입

기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 신세대들에게 옷입기

는‘놀이의 수단’이기도 하다.

일본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신세대들의 패션양식

은 옷입기에 아기자기한 재미를 준다. 옛 옷을 고쳐입

는 재미, 여러 아이템을 겹쳐입는 재미, 여러 가지 색

상이 조화를 이루어 새로운 패션을 창조하는 재미, 앞

뒤·양 옆의 길이를 다르게 한다거나 풀려진 실오라

기를 그냥 내버려두는 재미, 긴 양말을 자기 맘대로

주름을 잡아 신는 재미 등등 일본 신세대 패션에는 재

미를 주는 요소들이 많다. 이러한 점이 우리나라 신세

대들의 감성에도 호응을 얻었다. 일본 신세대 패션에

이러한 재미를 주는 요소가 많이 발견되는데는 일본

인들의 작은 부분에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완벽

주의적인 미의식이 담겨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새로운

것, 재미있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서슴없는 일본인의

도전심과 놀이정신의 반영이기도 하다.

신세대는 편하고, 쉽고, 심플하고, 재미있는 것에 매

료된다. 이들은 싫고 좋은 것이 분명하다. 이들이 특정

한 일에 자신을 몰입시킬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

요한 기준은 다름 아닌‘재미’이다. 그리고 일단 자신

이 재미를 느낀 영역에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깊게

심취한다. 이러한 신세대의 특성에 감안하여 신세대에

게 소구하는 마케팅에 있어서도 합리성, 기능성보다는

감성위주 혹은 흥미, 유희적 가치를 더 우선시하는 엔

터테인먼트 마케팅이 각광을 받고 있다.

신세대들은 자신이 느끼고 생각하는 바가 가장 중

요하고, 무슨 일을 하든 즐거움과 재미를 우선으로 하

는 조이플(joyful) 문화 세대로서 패션에 있어서도 단순

히‘입는다’는 개념보다‘놀이의 수단’, ‘의사의 표

현’으로서 조이플 문화의 조류 속에 편승해 가고 있음

을 보여준다.

V.

세계화, 정보화를 지향하는 21세기의 조류 속에서

신세대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구성해 내는 적극적

인 문화의 생산자로서 패션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 걸

쳐 그들만의 문화를 구축한다.

일본의 대중문화가 개방되고, 한·일 월드컵이 공동

개최되는 현시점에서 볼 때, 이제 바야흐로 한·일 문

화 신(新)시대가 열렸다. 지난 세기를 돌아볼 때 일본

문화요소의 전파는 우리나라 사회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한국의 신세대들에게 유입된 요소로는

만화, 비디오 게임, 대중음악, 방송, 음식을 비롯하여 패

션에 이르기까지 개방이전부터 생활전반에 걸쳐 그 유

입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에서도 신세대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방식인 패션에 있

어서의 일본 패션의 영향은 가히 두드러진다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 일본 대중문화의 영향 속에 나타난

한국 신세대 패션양식은 빈티지 스타일, 스쿨 걸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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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섹시 캐주얼 스타일, 블랙 코디네이션, 소프트 아

방가르드 스타일 이며, 패션의식으로는 패션의 개성화,

국제화, 정보화, 놀이화가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신세대

들에게 일본의 패션을 포함하여 여러 대중문화 요소

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화, 세계

화를 지향하며 일본 대중문화가 개방된 현재, 이제 패

션문화에 있어서도 한국과 일본 모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패션문화 창조의 주체자로

서 신세대는 그 선두에 서있다.

앞으로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이 가속화되고 따라서

일본의 패션산업이 대량 유입될 경우, 우리나라 패션산

업에 또 다른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화를

지켜야겠다는 주체적인 의식이며 더불어 독특한 창의

력 개발이 뒤따라야 한다. 창의력에는 시간과 노력, 투

자를 요구한다. 개인적인 노력은 물론이거니와 이를 뒷

받침할 여러 지원책과 관련 정책이 필수적이다.

또한 문화의 유입은 상호적이다. 우리만 일본 문화

의 영향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일본도 상당수 우리 문

화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문화를 일본에 역수출하여 경쟁력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패션문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2000년 9월 30일‘아시아 패션의 신명소’라 불리

우는 일본 시부야 패션빌딩‘파르코(Parco)’에 우리나

라의 동대문, 남대문 시장이 문을 열었다. 도쿄 젊은이

들의 패션거리에 한국의 패션을 일본에 발신하는 기

지가 생긴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동대문 시장의 영

패션 제품들은 개성있는 디자인과 고품질의 저렴한

가격,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속한 유통으로 일본 패션

시장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또한 2002 한·일 월드

컵 공동개최를 계기로 일본에는 현재 한국붐이 불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한 동대문, 남대문 시장

의 분발은 일본 시장에서의 한국 패션의 교두보 확보

를 밝게 해주고 있다(그림 22).

앞으로 영 패션을 비롯한 광범위한 패션문화에 있

어서 활발한 교류를 예측해 본다. 이와 함께 한국의

패션 상품이 무조건 값싼‘싸구려’라는 인식에서 탈피

하는 이미지 관리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일본문화를 개방하는 이 시기를 오히려 한국문화를

풍부하게 하는 재료로서 일본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

하는 계기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한·일 월

드컵 공동개최는 한·일 양국이 서로의 문화를 재발

견하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 패션에 있어서도 미래

의 발전된 한국의 패션문화를 이룩하는 새로운 전환

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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